
주님을 만족시 키는 삶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 20:28）.

“물을 좀 달라”요 47.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켜야 할 때 오히려 우리의 갈증 

을 해소시켜달라고 주님께 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쏟아붓고 마 

지막까지 다 드려야 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행1S. 이는 주님께 투정 

하거나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순수한 동기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그곳에서 주님께 만족이 되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주 

님을 향한 충성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경쟁 상대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봉사’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는 것 

보다 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봉사’하는 것을 더 좋아합 

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주를 위해 뭔 

가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 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서 도구가 되라고 부름 

을 받은 자입 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한 

다는 어떠한 '봉사’에 마음을드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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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18

주님을�만족시키는�삶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 20:28)

1. 뒤바뀐 순서

챔버스의� 전기�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에� 보면,� 미술가가� 되어� 복음을� 전하려던� 챔버스의� 꿈이�

좌절� 되었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때� 그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한� 미술가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 이는� 영적� 암

흑기에�실제로�들었던�하나님의�음성과�연관이�있습니다.� “나는�네가�나를�섬기기를�원한다.�그러

나�나는�너�없이도�할�수�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보다도� ‘순종’을� 원하시는�분입니다.�하나님을�위해�무엇을�하는�것보다,�하나님이�우리의�목

표가�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되는�것입니다.�하나님께�충성하는�것과�하나님을�섬기는�일에�충성하는�것은�엄연히�다른�

일입니다.� 사역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역이� 오히려�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을�수�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행� 1:8)고�말씀하십니다.� “이는�주님께�투정하거나�다른�것과�타협하지�않는�가운데�순수한�동기

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그곳에서� 주님께� 만족이�

되는�삶을�뜻합니다.”� A.� W.� 토저는� “이� 시대의�현대�신앙인의�문제는� ‘봉사’에� 집착하여�참� 신

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일(work)의� 복음’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복음’을�밀어�냈다고�개탄합니다(주님은�나의�최고봉�묵상�해설�중).

‘주님을�위하여’하는�일이�동기가�될�때� ‘나의�만족’을�추구하지�않을�것입니다.

2.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가로 막는 것

오늘�본문은�의심�많은�도마가�부활하신�주님을�만난�후에�고백한�말입니다.� “나의�주님이시오�나

의�하나님이시니이다.”� 챔버스가� ‘순종의�길’을�가는데�가장�큰�장애가�되었던�것이�있습니다.�주

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 충성을� 위험하게� 만드는� ‘자신의� 봉사’를� 헷갈리는� 것이죠.� 우

리는� 종종� 우리의� 열심이� 끝나는� 지점에서� 사역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하지만,�결국은� ‘나를�위한�사역’의�열매가�없을�때�일어나는�현상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는� 것보다� 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

들에게� 보이도록� ‘봉사’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의� 만

족입니다.�주를�위해�뭔가를�하라고�부르신�것이�아닙니다.�우리는�하나님을�위해�싸우라고�보냄을�

받은�자가�아니라�단지�하나님이�친히�싸우시는�전쟁에서�도구가�되라고�부름을�받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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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생각해보면�진정한� ‘충성과�헌신’이�무엇인지�구별하게�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대한�만족입니다.�단지�우리가�주님이�하시는�일에�도구로�쓰임�받는�것에�대한�감사가�있다

면,�교만할�일도�실족할�일도�없을�것입니다.�제임스�프레이저의�전기� 「산비」�에�쓰인�말입니다.

“우리가�하고�있는�일이�중요하고�중요하지�않고는�별로�문제가�되지�않는�것�같습니다.�

다만�그�일이�하나님께서�우리�손에�맡기신�일인가�하는�것이�중요합니다.”�

주님을�만족시키는�일이란,�주님이�하시는�일이�무엇이든지� ‘도구’로�쓰임�받을�때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주님을�위하여’하는�일이�동기가�될�때� ‘나의�만족’을�추구하지�않을�것입니다.
❷  주님을�만족시키는�일이란,�주님이�하시는�일이�무엇이든지� ‘도구’로�쓰임�받을�때입니다.� �

묵상 질문  지금�당신에게�맡겨진�일에�만족과�감사가�있으신가요?

묵상레시피❙ 빌립보서 2:1-11 + 요한복음 20:28

공동체의�모든�일은�어디로부터,�어떤�자세에서부터�출발해야�합니까?(1-4절)

신앙공동체가�이런�마음을�품어야�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5절)

예수님의�마음은�무엇입니까?(6절-8절)

예수님은�왜�자기를�낮추셨습니까?(8,11절)

이 마음을 품으라(5절) (헬)프로네이테� 예수의�마음.�

도덕적/윤리적인� ‘마음’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사건’�즉,�성육신과�십자가에서의�예수의�마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 낮춤은�복종을�의미한다.�

즉,�자격이�있음에도� ‘목적’�때문에�복종하시고�자신을�낮추셨음을�나타냄.

짧은 기도

하나님의�뜻대로�되어�감을�믿는�것이�저의�생명이요

하나님의�뜻대로만�순종케�됨이�저의�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의�뜻대로�부하고�귀한�사람이�되기보다는

하나님의�뜻이라면�패망자가�되기를�저는�기뻐하나이다.

이렇게

저는�저의�생활관을�진리로�해결한�자가�되어

죽으나�사나�주의�것이�되어

자족한�생활자가�되었나이다.

손양원_하나님의 뜻(1902-1950, 목사, 순교자) 「사귐의 기도」438


